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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Issue젠더 이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코로나19 시기 ‘집안’은 안전한가?
: 가정폭력 신고율 하락의 의미

“2020년 112가정폭력 신고가 감소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은 감소했을까?”

“집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집에 머무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강압적 통제 시간 증가, 피해자의 고립, 도움요청의 어려움, 

112 신고 감소는 위험신호였다.”



·전국�및�서울시�가정폭력�범죄 112 신고통계, 가정폭력�사범�검거�및�조치�통계
(2016년~2020년, 경찰청�내부자료)

·서울시�가정폭력�상담통계(2016년~2020년),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월별�상담�통계
(2019년 7월~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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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미리(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본부)

국제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고(UN Women, 2020), 실제로 프랑스·영국·미국·중국·호주·스페인 등 
각국은 가정폭력 증가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후 헬프라인 
상담건수와 신고율이 대폭 감소했고(이미정, 2020),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가정폭력 112신고가 
감소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기에 가정폭력은 감소했을까? 아니면 재난시기 어떤 요인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어렵게 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
년 이전에도 가정폭력 112신고는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정폭력 ‘상담’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때 2020년 이전의 112신고 감소는 피해자의 도움요청이 경찰에서 
상담소로 이동했을 뿐 가정폭력 '발생'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전까지 증가하던 가정폭력 
상담마저도 감소했다는 데에 있다. 가정폭력 신고와 상담 모두 2020년에 동반하락 했다. 상담마저 
어려워진 피해자의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고율 하락을 가정폭력 발생의 감소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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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집안’은 안전한가?
: 가정폭력 신고율 하락의 의미

 분석자료 

본�조사는�서울시�수탁과제로�진행�중인 「2021 여성폭력�실태조사」(김홍미리�외, 2021. 12. 발간�예정) 의
일부임. 



가정폭력 112신고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

서울시�가정폭력�신고는 2017년�이후�지금까지�감소하고�있음. 2018년에는�전년대비 17.3%가 
감소해 45,613건까지�하락함. 2019년과 2020년에도�각각�전년대비 3.3%, 8.6% 떨어져 2020년 
112신고는 4만 343건에�불과.

서울시�인구대비�신고율은 2017년 0.56%에서 2020년 0.42%로�떨어짐. 전국의�가정폭력�인구대비 
신고율도 2018년�이후�꾸준히�하락해 2020년�현재 0.43%임.  

2020년 전후 가정폭력 신고와 상담의 변화 :
2020년 이전까지 신고는 줄고 상담은 늘어

즉 112신고�감소는�가정폭력 ‘발생’의�감소가�아니라�경찰에�도움을�요청하는�피해자의�감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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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전�가정폭력 112신고는�감소했지만�같은�기간�가정폭력�상담은�증가함.

112신고가�급감했던 2018년�가정폭력�상담은�급증해 9만�건을�돌파. 총�상담건수는 9만 4,265건이며, 
2019년 9만8,522건까지�증가함. 

경찰신고는�줄고�상담이�증가함에�따라�신고와�상담건수�격차는�지난 5년�동안 6배로�증가함(2016년 
9,141건 → 2020년 54,010건). 가정폭력�피해자의�도움요청은�경찰에서�상담소로�이동한�것으로 
보임. 

같은 기간 가정폭력 상담은 급증,
경찰에서 상담소로의 도움요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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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건수 및 인구대비 신고율:전국/서울(2017-2020)

전국

인구대비신고율(전국)(%)112신고(전국)(건)

2017 2018 2019 2020

0.54

279,082

248,660 240,439
221,405 

0.48

0.46

0.43

2017 2018 2019 2020

0.56

0.47
0.45

0.42

55,161

45,613 44,132
40,343

인구대비신고율(서울)(%)112신고(서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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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가정폭력 상담은 급증,
2020년 코로나19 시기, 신고와 상담 동반 감소

매해�큰�폭으로�늘어나던�가정폭력�상담이�코로나19가�발발한 2020년에�감소함(98,522건→94,353
건). 이는�코로나19로�인해�상담도�하기�어려워진�피해자의�상황을�보여줌. 

가정폭력 112신고도�감소함. 신고는 3,789건(44,132건→ 40,343건) 감소했는데, 감소폭이�전년대비 
2배�이상임(전년도�신고감소  1,481건).

2020년�신고와�상담의�동반�감소는�가정폭력�피해자의�지원체계�접근이�재난상황에서�어려워졌음을 
의미함. 줄어든�신고와�상담은�도움요청이�어려워진�이들의 ‘위험신호’일�수�있음.

코로나19 시기 112신고와 상담의 동반감소

2019 2020

가정폭력�상담(건)

98,522

94,353

가정폭력 112신고(건)

44,132

40,343

가정폭력 상담과 112신고의 연도별 격차:
서울(2016-2020)

상담-112신고 격차112신고(건) 상담건수(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1,686

48,652
54,390 54,010

9,141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인구대비 상담율:
서울(2016-2020)

인구대비상담율(%)상담건수(건)

62,642

2016

76,847

2017

94,265

2018

98,522

2019

94,353

2020

0.63%

0.78%

0.97%
1.01%

0.98%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4년 사이 두 배 증가

경찰의�가정폭력�사범�조치�현황을�통해�가정폭력�피해자의�신고�감소�이유를�유추해볼�수�있음. 
경찰의�가정보호사건�송치건수는 2017년 15.9%(1,266건)에서 2020년 31.3%(2,749건)으로
높아짐.

2017년부터�경찰의�가정폭력�사범�불기소율이�감소하고, 기소율도�증가하지�않음. 기소율도 2018년 
이후�감소함. 즉�불기소와�기소는�모두�감소했고�가정보호사건�송치율은�지난 4년�사이�두배�가까이 
증가함 .

경찰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증가와 피해자의 도움요청 감소

112신고건수와�경찰의�가정보호사건�송치율은�부적인�상관관계를�가짐(0.01 수준에서�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즉�경찰이�가정폭력�사건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록 112신고는�감소함.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신고를 
망설이거나�도움요청을�하지�않는�것으로�보임.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112신고율의 상관관계 :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

04

 Gender Issue젠더 이슈

경찰의 연도별 가정폭력사범 조치 현황 :
서울시(2017-2020)

기소(%) 가정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기타(%)

0.8% 0.6% 1.1%

2017

30.6%

15.9%

52.7%

2018

30.8%

21.7%

46.9%

2019

29.6%

26.6%

42.8%

2020

25.8%

31.3%

40.5%

2.4%



성폭력·성매매 상담 증가, 가정폭력 상담 감소

코로나19 시기 서울 1366 상담 변화 :
재난 시기에도 지속되는 젠더폭력

1366 상담은 2020년�들어 92건�감소함(39,007건       38,915건)

하지만�성폭력�상담이�늘고(3,657건         4,095건) 성매매�상담도�증가함(418건         451건) . 정신건강상담은 
큰�폭으로�증가함(8,121건       10,899건)  
1366 전체�상담�감소에�영향을�미친�것은�가정폭력(16,443건     15,915건)과�데이트폭력(1,462건      
1,273건)임.  즉�친밀한�가해자에�의한�폭력피해�상담이�감소함. 

사회적�거리두기가�장기화됨에�따라 ‘집에�머무르라’는�지침이�반복되는�상황에서, 집이�안전하지�않은 
피해자들이�위험으로부터�피신해�도움을�요청할�할�수�있는�시간이�줄어든�것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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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송치율과 112신고율:
서울시(2017-2020)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112신고 건수(건)

15.9

26.6
31.3

2017 2019 2020

21.7

2018

40,343

44,132
45,613

55,161

1366 서울센터 젠더폭력 상담건수(2016-2020)1366 서울센터 전체 상담건수
(2019-2020)

가정폭력(건) 데이트폭력(건)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스토킹포함)(건) 성매매(건)

2021년  6월 7,161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9 2020

39,007
38,915

15,915

16,443

15,687

13,913

12,927

528

1,273

1,462

4,016

3,657

4,095

1,971
176

451

418

445

213

199

2,709

2,178



가정폭력 월별 상담 통계가 보여주는 ‘통제’의 시간 :
강압적 통제 시간의 증가, 도움요청 시간의 감소

코로나19 확진자수와 가정폭력 상담의 반비례 패턴

재난시기�월별 1366 가정폭력�상담변화를�통해�코로나19가�가정폭력�피해자의�도움요청에�미친 
영향을�부분적으로�파악할�수�있음.

1366 가정폭력� 상담은� 신규� 확진자� 급증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점에서� 급감한� 후, 신규 
확진자가�줄어들고�거리두기�단계가�완화될�때�회복하는�패턴을�반복함. 

1차�급감기(2020.1.-2020.3.) : 국내�뉴스에�코로나19 관련�보도가�집중되던 2019년 12월에�가정폭력 
상담은� 급격히� 감소, 1월에� 소폭� 증가하다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말(2월)에� 다시 
감소함. 코로나19 이전�월 1,600~1,700건에�이르던�상담은 1차�급감기에 1,100~1,300건으로�떨어짐. 

 2차�급감기(2020.9.-2021.4.) : 2020년 3월�이후�확진자수가�감소함에�따라�가정폭력�상담도 
회복되는� 듯� 했으나, 2020년 8월 5,600명대로�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상담은� 또다시� 급감해 
상담건수는 1,000건�이하로�내려감. 이후 2021년 4월까지�가정폭력�상담은 1,000명�미만에서 1,100
명대를�유지함.  

06

 Gender Issue젠더 이슈

코로나19 전후 1366서울센터 월별 가정폭력 상담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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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건
수

(건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1차 급감기 (2020.1 ~ 2020.3) 
2019.12 코로나 19 발발
2019.12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0
19

.0
7

20
19

.0
8

20
19

.0
9

20
19

.1
0

20
19

.1
1

20
19

.1
2

20
20

.0
1

20
20

.0
2

20
20

.0
3

20
20

.0
4

20
20

.0
5

20
20

.0
6

20
20

.0
7

20
20

.0
8

20
20

.0
9

20
20

.1
0

20
20

.1
1

20
20

.1
2

20
21

.0
1

20
21

.0
2

20
21

.0
3

20
21

.0
4

20
21

.0
5

20
21

.0
6

20
21

.0
7

20
21

.0
8

20
21

.0
9

280

232
221

293

238 247

198
176

276

371

253

338 329

219
244

203
169

195
172

195

245
224

323

272

222
196

220

36 36 35 43 50

10

63
35

18

97

22 30
14 26

75

21 32
18 17 22 17

42
57

21

67 61
43

2차 급감기 (2020.9 ~ 2021.4) 
2020. 07. 누적확진자 1,506명
2020. 08. 누적확진자 5,642명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20. 11. 누적확진자 7,768명
2020. 12. 누적확진자 26,564명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1,138

1,035

1,138

939

1,417

1,494

1,343

1,505

1,283

959
982

1,544

1,705

1,489

1,622

1,216

1,372

1,408

1,179

1,304
1,344

1,437

1,304

1,502

1,582

1,206

1,206

2021. 6. 누적확진자 16,109명
2021. 7. 누적확진자 41,401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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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증가가 아닌 강압적 통제 시간의 증가

확진자수와�가정폭력�상담의�반비례�패턴은�코로나19가�피해자�안전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을 
의미함.

이는 ‘집에�머무르는�시간이�많아져�가족원들의�스트레스가�증가했다’는�이유로�설명될�수�없음. 이와 
같은� 진단은 ‘강압적� 통제’를� 가족간� 갈등으로� 사소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고립되고� 도움요청이 
어려워진�피해�상황을�제대로�보여주기�어려움.

코로나19가�가정폭력에�미치는�영향은�가족�간�스트레스�증가가�아니라 ‘강압적�통제�시간의�증가’와 
이로�인한�피해자의�고립임. 

코로나19시기, 검거는 줄고 보호조치는 ‘바닥’ :
‘집안’이 위험한 피해자를 고려한 재난대응 시급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사범 검거는 줄고, 검거율은 전국평균 못 미쳐

2020년에�검거된�서울시�가정폭력�사범은 7,460명으로�전년도의 8,145명보다 8.4% 감소. 

서울시�가정폭력�사범�검거율은�최근 5년�내내�전국�평균보다�낮음. 2020년�현재�전국은 20.1%, 
서울시는 18.5%임. 

코로나19 상황에서�가정폭력�신고도�감소하고�경찰의�가해자�검거도�감소함.  

경찰의 가정폭력 사범 검거 및 신고대비 검거율:
전국/서울시(2017-2020)

검거건수(서울)(건) 신고대비 검거율(서울)(%) 신고대비 검거율(전국)(%)

6,721
6,981

8,145

7,460

2017 2018 2019 2020

13.8%

16.9%

20.9%
20.1%

12.2%

15.3%

18.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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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 응급조치 10,897건→521건으로 급감

2020년�경찰의�가정폭력�피해자�응급조치는�전년도의       수준으로�떨어짐(10,897건   
521건).이는�인도기관인�상담소와�보호시설, 의료기관이�재난�시기에�가정폭력�피해자를�지원하기 
어려웠기�때문임. 서울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경찰�응급조치는�급격히�하락함(50,881건       3,380건)

재난상황은�피해자�보호를�위한�경찰의�응급조치도�어렵게�하고�있음. 이는�집안이�안전하지�않은 
피해자의�고립을�가속화시키는�요인으로�작동함.

‘집안’이 위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긴박한 지원요청

‘집에�머무르라’는�재난대응�지침은�집안이�안전하지�않은�가정폭력�피해자를�더�위험하게�하고�있음. 
이러한�지침은�가해자와의�접촉�시간을�늘려�폭력에�노출될�위험을�높이며(김효정, 2020), 가해자의 
통제를�가속화할�수�있음.

재난시기�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과� 상담소� 등� 지원체계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움요청을�하더라도�보호와�지원을�받기�어려운�상황에�노출됨.

가정폭력�피해자의�고립을�예방하고�지원체계�접근성을�높이는�방안�및�가정폭력�피해�맥락을�고려한 
재난�시�피해지원�프로세스가�마련되어야�함.  

20
1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응급조치 건수
:전국/서울시(2019-2020)

2019 2020

응급조치(전국)

3,380

50,881

응급조치(서울)

10,897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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